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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플래닛은 2026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김하나, 이예주 2인전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화와 입체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작품의 재현 대상보다 작업이 형성되는 

방식과 과정에 주목한다. 김하나는 붓질의 밀도와 리듬이 강조된 회화 작업을, 이예주는 석고의 물성과 

반복적 제작 과정이 드러나는 입체 작업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두 작가가 구축해온 신체적 리듬과 작

업 언어가 드러나는 지점을 조명한다. 

 

김하나는 회화의 평면성을 작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화면 위에 축적되는 붓질의 밀도와 리듬을 

통해 작가의 움직임과 시간의 감각을 드러낸다. 그의 작업에서 화면은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마주하는 신체의 경험과 흔적이 쌓이는 표면으로 기능한다. 이예주는 석고를 성형하고 

덧대고 깎아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물질의 저항이 드러나는 지점까지 형태를 밀고 나간다. 유기적인 곡

선과 덩어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의 입체 작업은 구체적인 신체를 직접 재현하기보다 몸의 가능성

을 환기하고, 표면의 색과 질감은 시간의 축적과 비선형적 감각을 함께 불러낸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는 두 작가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마지막’은 끝을 뜻하기

보다, 반복과 축적 끝에 형성되는 하나의 응결점이자 다음 움직임을 예비하는 전환의 순간에 가깝다. 

외부의 기준이나 속도보다 자신의 리듬을 따라 작업을 밀고 나가는 태도, 그리고 매 순간 스스로 선택

하고 감당하는 예술가의 시간이 이번 전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러한 태도는 완성된 결과보다 작

업의 과정과 축적에 주목하는 이번 전시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이번 전시는 완성된 작품을 하나의 결과물로만 보기보다, 작업 과정에서 축적된 움직임의 기록으로 읽

어보고자 한다. 작가의 몸, 감정, 속도, 에너지는 재료와 표면 위에 흔적으로 남고, 작품은 이러한 선택

과 반복, 밀고 당김의 과정이 응축된 상태로 드러난다. 전시는 이 과정을 ‘춤’의 비유로 제시하며, 완성

된 형태 이전에 존재했던 작가의 움직임과 판단의 흐름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김하나와 이예주의 고

유한 몸의 언어와 주체적인 리듬을 따라, 동시대 작업을 과정과 축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마

련할 것이다. 

 

 

작가  CV  
 

김하나 작가는 런던예술대학교 첼시예술대학(Chelsea College of Arts, UAL) 순수미술 전공을 졸업하였다. 

개인전으로는 개인전으로는 《지리산》(일치 스튜디오, 2025), 《아름다운 직업》(송은 아트큐브, 2019), 등

을 개최했으며, 단체전으로는 《에프터 아워즈》(원앤제이 갤러리, 2024), 《섀도우랜드》(아마도예술공간, 

2021), 《메모리 트릴로지》(갤러리 플래닛, 2017) 등에 참여했다. 또한 인천아트플랫폼(2020), K’ARTS 미

술원 창작스튜디오 2기(2017)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이예주 작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석사를 졸업하였다. 개인전으로는 《Shifting Layers,》(갤

러리 Theo, 2025), 《연장된 몸》(갤러리 Theo, 2024), 《시시한 지지》(전시공간100_0, 2021)을 개최했으며, 

단체전으로는 《작은 거인들_구하우스가 찾은 90년대생》(구하우스, 2025), 《길어올려진 이미지》(미로센

터, 광주, 2025), 《마음으로 연결된 우리》(도암 갤러리, 서울, 2025) 등에 참여했다. 

 



 
2F, 14, Apgujeong-ro 71-gil, Gangnam-Gu, Seoul, Korea (06010) 

T. 02 540 4853  www.galleryplanet.co.kr 

 

3 

 

[전시 주요 작품 이미지] 

 

김하나 

< Happy Condition 4> 

2022 

Oil on polyester blanket and wood panel 

181.8 x 227.2cm 
 

 

김하나 

< Untitled 4> 

2025 

Oil on canvas, wood 

182.5 x 151.0cm 

 

 

 

이예주 

< Dusty Pillar> 

2024 

Plaster, polystyrene, acrylic 

30 × 94× 29cm 

 

 

 

이예주 

〈Inner Peace〉 

2025 

Jesmonite, wood,acrylic 

23 × 16 × 2cm  

 

 

보도자료 및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8gojlw4FZxvojnE-3LQ46fuAaiRc3bQ?usp=drive_link

